
엠파스(www.empas.com 대표 박석봉)의 중한자동번역 서비스인

'엠파스 중국웹'(http://china.empas.com)이 1월 5일 업그레이드된다.

엠파스 중국웹은 중국 현지의 웹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자동번역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중국 관련 생생한

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, 1월 5일부터는 그동안 제공하던 텍스트 번역 기능 외에 아웃룩으로 수신한 중국

어 이메일을 자동번역하는 기능과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의 MS워드, 엑셀, 파워포인트 파일 포맷을 유

지한 상태로 자동 번역할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.

엠파스 중국웹 서비스를 개발한 코난 테크놀로지(www.konantech.com)측은 '이메일 자동번역은 번역 클

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메일 폴더를 직접 선택하거나 각각 메일을 선택해 자동번역할수 있어 중

국과 손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'고 설명했다. 

또 "텍스트 파일과 MS오피스 파일의 자동번역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빠르게 번역해줌으로써 많은

양의 문서번역을 해야하는 경우 업무 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'고 덧붙였다.

엠파스 중국웹은 이번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계기로 유료서비스였던'웹번역'기능을 무료로 전환하고, 1월 5

일부터 2월 5일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서비스 사용기간을 두배로 늘려주는 이벤트도 벌일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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